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고 이번 달 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확진환자가 5천여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켜 국민의 건강
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학교의 개강도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그에 대한 대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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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에서 계속

이번 해 1월 29일, 롯데호텔에서 이커머스 특
성화 대학 협약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우리학
교는 글로벌캠퍼스가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으
로 선정돼 △조기성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전종근 GBT학부 교수△이정 교수가 참석했
다.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
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번 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1년간 총 350명의 전자상거
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 사업엔 우리학교
를 포함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고려대학
교△배재대학교△숭실대학교 등 총 7개 대학
이 선정됐다. 올해 우리학교는 이커머스 수업
으로 ‘글로벌전자상거래실습’을 GBT학부 정
규과정으로 편성했다. 해당 수업은 학기 당 총 
3학점이며 △글로벌플랫폼△SNS교육△온라
인 수출 전문기업-재학생 매칭 판매 실습 등
으로 구성됐다. 
전자상거래 실무 전문가들의 특강 위주로 진

행되는 해당 수업엔 다양한 실습과정이 포함
됐다. 수강생들은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수출 및 마케팅 
실습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학기엔 전자상
거래 회사인 ‘제피로’가 참여해 여름방학 중 
단기 실습을 진행한다. 실습 참여자는 제피로
의 도움을 받아 실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
용해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을 체험하고 2학점
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24명이 정원인 1학기 참여 학생 선발엔 

총 98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조별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
문에 5인으로 이뤄진 팀으로 지원할 경우 선발
에 유리하다. 하지만 5인 팀 구성이 어려운 경
우 개별 지원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학기 
선발 인원 역시 1학기와 동일한 25명으로 참
여 학생 선발 모집 공지는 6월 중 학교 홈페이
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단, 1학기 참여 학
생 선발과 같이 지원자가 많은 경우 자기소개
서의 내용에 따라 참가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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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 

지난달 20일, 최완진 우리학교 로스쿨 명
예교수(이하 최 교수)가 대한중재인협회
(이하 중재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
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인 최 교수는 대
한상사중재원과 런던국제중재재판소에
서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교수는 
150여 편의 논문과 33편의 저서를 출간
했으며 대표 저서는 ‘상법학강의’와 ‘기
업지배구조법’이다. 한국상사법학회장
과 경영법률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최 교수는 학문적·실무적으로 두루 활
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한국상사법
학회의 무애학술상과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최 교수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재 제
도를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
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중재인과 판
정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중재의 핵심이다”고 강조했

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
문가를 수용해 중재인의 연고가 판정
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타파하고 중
재 판결의 엄결성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중재인협회는 △법조계△학계
△실업계 종사자 중 중재 제도 발전
에 기여한 사람을 1명씩 선정해 중재
인 대상을 수여 한다. 이번 중재인 대
상 시상식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
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상사
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열렸다. 상장
과 부상은 이기수 중재인협회장과 이

호원 상사중재원장이 시상했다. 그 외에도 △김준규 전 
검찰총장△김용길 한국중재학회장△정용상 법학교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 교수 외에의 수상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천길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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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진 우리학교 명예교수‘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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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우리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외대국제교육센터 1

단계 개발공사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번 준공식은 곽선주 행

정지원처장(이하 곽 행지처장)의 사회로 △개식사△사업개

요·경과보고△내외귀빈 소개△이사장 인사말△총장 인사말

△축사△감사패 증정△테이프 커팅△사진 촬영△폐식사 순

으로 진행됐다. 곽 행지처자은 “우리학교 교육센터는 송도부

지 전체 대지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며 △행정실△전시실△

강당을 비롯한 다수의 강의실과 풋살경기장과 주차장 같은 시

설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행사엔 △우리학교 김종

철 이사장△우리학교 김인철 총장(이하 김 총장)△이정미 국

회의원△민경욱 국회의원△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양 캠

퍼스 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첨단△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점지역인 송도 국

제도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의공학 바이

오 기관과 인접해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우리학교 바이오메

디컬엔지니어링학과(BME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발생할 시

너지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김총장은 준공에 

도움을 준 많은 교직원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밖에

도 이정미(사회·미디어 84) 국회의원은 “우리학교 84학번 동

문으로 축사를 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새로 준공되는 송도캠퍼스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 세계를 

이끄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송도캠퍼스는 이번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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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도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1단계 개발공사 준공식 열려

지난달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유 총리)이 코로나19 대

응 상황 점검을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유 총리는 이문 107에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양 캠퍼스 학생회장△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코로나19 대

응 상황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국제학사에서 우리학교 코로나

19 대응현황보고가 이뤄졌으며 이후 내부 점검이 시행됐다.

이날 김인철 총장(이하 김총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인천공

항에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대비해 ‘헬프데스크(귀교 지원 센터)’를 운영한

다”고 공지했다. 하루에 공항에서 학교까지 오는 버스가 총 4번 운행되며 이

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게 학교로 이동할 수 있다. 동시에 코

로나19 예방수칙 관련 안내 동영상을 중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이메일로 개별 

발송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 최강(대학원생)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중국인 입

국 금지에 7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동시에 “유 총리가 

‘중국인 유학생도 모두 우리 학생’이라 한 것에 감동했다”고 하며 이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한 후 2주간 머물 거처 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유 총리

는 대학들이 현재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금부터의 대

응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개강 연기△휴학 권고 △기숙사 입소 조치 

등이 갈등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서울캠퍼스 

학생회장(프랑스·서양어·15)은 “학교 측에 일부 학생이 차별을 받거나 배제 

당하는 느낌을 받을만한 말을 고쳐달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학교 측도 동의했음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기숙사를 신청한 100여 명의 학생 중 중국 방문 학생을 별도

로 수용할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곳엔 대응 전담팀이 상주할 예정이다. 또한 김

총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생·학교 여러 구성원의 안전

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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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나서

김은경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우리학교 이문일공칠 공연홀에서 
DIPMX 미니콘서트 열려

이번 달 4일, 김은경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김 교수)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

자보호처장에 임명됐다. 해당 직책은 금감원의 부원

장급으로, 이 자리에 여성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이에 김 교수의 임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관리뿐만 아니라 여성인재 발굴과 균형인사에도 기

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김 교수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위원△제재심의위원

회 민간위원△보험산업 감독혁신 TF 활동 경력이 있

어 업무 관련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

다. 

지난 1월,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번 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감독△검사△

분쟁조정 등 이전보다 확대된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김 교수는 4명의 금감원 부원장 중 가장 중요한 보직

을 맡게 됐다. 임기는 이번 달 9일부터 2023년 3월 8

일까지 3년간이다.    

김 교수는 우리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06

년 3월,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 공적자

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금융위원회 옴

부즈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를 한 바 있다.  

허지나 부장 99_jina@hufs.ac.kr

이번 해 1월 15일, 이문일공칠 공연홀에서 우리학교 

글로벌 홀 기숙사와 남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남예종)가 공동 주관하는 ‘DIPMX 미니콘서트’가 열

렸다. 콘서트는 오후 12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동

안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청이 후원한 이

번 공연은 글로벌 홀 기숙사생을 비롯한 우리학교 학

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우리학교 글

로벌 홀 운영팀은 “겨울 계절학기 중간고사가 끝나

는 당일이라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다”

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글로벌 홀 입사생 문화생

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이문일공칠과 함께 

글로벌 홀 입사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지속

해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DIPMX는 케이팝(K-pop)을 통해 세계에 한국 문

화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루마니아, 태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공연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다. 지

난해엔 월드스타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케이팝 보이 

그룹상을 수상했다. DIPMX란 그룹명은 외교관을 뜻

하는 영어 ‘diplomat’의 약자다. DIPMX의 리더 앨런 

씨는 “DIPMX는 주로 해외 공연을 많이 하는 그룹”이

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대에 재학 중인 친구가 있어 

즐거운 공연이 됐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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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교육부는 △우리학교△숙명여자대학교△삼육보건대학교△가야대학교의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학교와 학교법인 동
영육영회가 지적받은 부분은 교비회계 13건과 법인회계 5건으로 총 18건이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접한 양 캠퍼스 총학생회
는 이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해당 논란을 해명하고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 알렸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자.

우리학교 회계감사, 그 진실은?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지난해 교육부는 10일간 우리학교와 동원육영회의 2016년 3월 이후 회

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법인부담 소송비 교비회계 집행△유학생 유

치 수수료 지급△미허가 BTO* 사업 추진△미허가 영리업무 종사 등 18

건이 지적됐다. 첫 번째로 A 보직교수가 1억4440만 원 상당의 식대와 골

프장 이용료 등을 △집행목적△일시△장소 기재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

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업무추

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모든 지출에 경조사를 제외한 △집행목적△일

시△장소가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A 보직교수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위와 같은 필수 기재 사항 미비와 업무 관련성 불충

분을 지적하고 정산 및 시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교무위원△교직원

△학과장에게 △유류비**△회의비△활동비 등 규정에 없는 수당을 교비

로 지급한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학교 전자규정집 보수규정 제4조에 의

하면 교직원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사정된 호급의 기본급여와 연구보

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류비△회의비△활동비는 해당 규

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유류비 6039만 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이후의 지급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세 번째

로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3억여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

한 것이다. 법인회계는 동원육영회의 이사장이 집행하는 반면 교비회계

는 우리학교 총장이 집행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 관련 소송비는 

동원육영회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

로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외대어학연구소(이하 외대어연)와 관련해 지적한 부분

은 총 3가지다. 외대어연은 동원육영회에서 교육사업기관으로 운영하

는 주식회사다. 교육부는 첫 번째로 외대어연의 유학생 유치 수수료가 비

교적 높은 점을 지적했다. 외대어연의 수수료 비율이 타 유학업체보다 

10~20%p 높게 책정됨으로써 3년간 8099만 원이 과다 지급됐단 것이다. 

두 번째론 BTO로 글로벌홀을 건립해 외대어연이 교육부 허가 없이 20년

간 관리운영권을 양도받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칙상 운영 수익권이 

포함된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등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 사안을 다루는 

경우엔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학교 처장이 총장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한 점이 드러났다. B 처장은 총장 허가 없이 외

대어연을 비롯해 외대어연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를 겸직하

며 6547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더불어 외대어연 사업 명목으로 베트남 

여행을 두 차례 다녀온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B 처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논란에 대한 우리학교와 외대어연 입장
  
지난달 4일, 우리학교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 명의의 입장

문을 학내 구성원에게 메일로 전송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김 총장은 △업

무추진비 부당집행△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법인부담 소송비 교비회계 

집행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 조치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추가로 

해당 문제는 A 보직교수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닌 절차상 정산처리 미

비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건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두 

번째로 교육부의 규정에 없는 수당 환수조치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진행

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회의비와 활동비는 교육부 지침 이후, 유류비

는 교육부 감사 이후 지원을 중단해 교육부의 지적을 부분적으로 수용했

다. 한편 법인 관련 소송비에 대해선 “13억여 원 중 12억여 원은 P 전 우리

학교 총장(이하 P 전 총장)의 몫이라며 사실상 내용이 종결됐다”고 주장

했다. 김 총장이 집행한 금액은 1억여 원으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김 총장은 해당 내역에 대해 “성추행 및 갑질로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법인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진행한 것이었

다”며 “사후 교비회계에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처리됐다. 이외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선 회계제도개선위원회

를 구성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국 외대어연 기획홍보팀장(이하 김 팀장)은 외대어연과 관련된 논

란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미허가 BTO 사업 추진△미허가 영리

업무 종사에 대해 차례로 해명했다. 첫 번째로 외대어연의 특수성으로 인

해 유학생 유치 수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됐음을 밝혔다. 외대어연은 우

리학교를 위한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학교 전문 설명회 개

최△언어권 별 우리학교 전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유학생 한국 생활 정

착 지원 등 타 업체에선 할 수 없는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김 총장도 

“6년 전 불과 300여 명이던 유학생이 2000명 선에 도달할 수 있던 데엔 

외대어연의 기여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외대어연

은 유학생 유치 사업을 중단했으며 위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수사 종결됐

다. 두 번째 글로벌홀 관리운영권 양도 문제의 경우 사업 초기 교육부에 

사업 허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당시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단 답을 받

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팀장은 “외대어연이 글로벌홀 건물을 학교에 

기부한 뒤 법인이사회 최종 결의를 거쳐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이라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처장 겸직허가 원칙 미준수 건은 “P 전 

총장이 참석했던 법인이사회 의결에서 B 처장이 대표가 됐다”며 “P 전 총

장의 서면 허가까지 필요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 결과 발표 

이전에 겸직 신고를 마쳤음을 언급했다. 이어 베트남 여행은 유학생 유치

를 위한 공무였음을 재차 밝혔다. 외대어연 관계자는 “허위사실에 기반

을 둔 언론 보도로 외대어연의 신뢰성과 브랜드이미지에 큰 손해를 입었

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고 말을 마쳤다.

◆우리학교 회계부정에 대한 비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The 본’(이하 글캠 총학)은 회계부분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각

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설캠 총학은 “지난 몇 년간 우리학교 측은 재정이 

어렵단 변명으로 학생들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방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우리학교 측의 △명백한 사과△해명△향후 조치를 요구했다. 글캠 

총학 또한 “예산의 70%가량이 등록금으로 이뤄진 우리학교에서 교비회

계의 투명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건 학생 사회에 대한 기만이다”며 

설캠 총학과 뜻을 모아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0일, 설캠 총학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과 동원육영회 이사장

에게 상세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P 전 총장이 명예교수에

서 해임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P 전 총장에 대해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우리학교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왕희연(아시아·인도어 19) 씨는 “언론 보도에서 

누락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교비 남용 문제가 제기

된 이상 해명을 뒷받침할만한 상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감사 그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부가 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실시한 이래로 우리학교를 포함해 적지 

않은 사립대학들이 법인 및 교비회계 부분에서 지적받았다. 교육부 감사 

이후 각 학교들은 각기 다양한 행보를 보인다. 지난해 첫 감사를 받은 고

려대학교(이하 고대)와 고려중앙학원의 경우 지적사항이 22건에 달했다. 

이에 고대 측은 총장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교육부 권고 수준의 징계 조치

를 완료했다. 또한 △금액 환수 작업△기념품 증정 규정 개정△혁신위원

회 설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범규준을 정립하는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회계 집행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

고 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합리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다수의 예산안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김행운(중국·중외통 

19) 씨는 학교 측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조치 방안과 계획을 전

달하고 학생들은 학내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C 씨는 “학교에선 회계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

해 심의를 기울이겠단 의지를 보였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우리학교 행정

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며 외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회계전담팀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교내 행정 비

리 사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다”며 “교내 학생 언론 조직과 총학 측

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언급을 하길 바란다”고 소견을 내비쳤다. 아직 

우리학교 측의 상세 소명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

확히 밝히기 위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BTO : 민간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유류비 : 등유, 휘발유 따위의 기름 종류를 사는 데 드는 비용
***포괄적 위임 : 법률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
정 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행위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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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우리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은 현재와는 달리 입학식 직후 3일간

에 걸쳐 진행됐다. 장소도 외부가 아닌 학내 강의실에서 7개로 반을 나

눠 진행됐는데 이는 신입생 인원과 오리엔테이션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 당시 신입생 수는 745명으로 학생 규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세

부 프로그램도 단체 행사 및 공연 위주보단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진행

됐기 때문에 굳이 교외에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즉 신입생이 대

학 및 학과의 분위기를 익히고 선배와 친목을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현재와는 달리 1970년엔 기초적인 대학 생활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충

실했다. 당시 학보에 실린 주요 내용들엔 △교가 및 대학의 상징△도서

관 이용법△신문 활동△동아리 활동△병사문제△수강 신청 방법 등이 

있다.

※이 기록물은 우리학교 역사관 기획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제5회 모의올림픽 입장식 ▲제2회 모의올림픽 선수 선서 ▲제2회 모의올림픽 선수 선서

▲제2회 모의올림픽 육상 경기

- 50년 전 

  : 우리학교의 오리엔테이션

HUFS 비정상회담「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 낸 웅장함, 아이슬란드
 
북유럽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

하다. 영국과 덴마크의 자치령인 페로 제도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가 흘러 온난한 기후를 갖고 있다. 1397년부

터 1918년 덴마크-아이슬란드 연합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덴마

크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아이슬란드는 완전한 주

권국가로 인정받게 됐다. 언어는 아이슬란드어를 사용하며 수도

는 레이캬비크다. 현재 아이슬란드는 활발한 화산 활동과 빙하의 

흐름이 탄생시킨 광대한 풍경으로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

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대표 관광지 △블루라군△요쿨살론△굴포

스를 알아보자.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세계 5대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블루라군 

온천이다.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서 차로 20분, 수도 레이캬비크 

시내에선 1시간 이내에 방문할 수 있어 짧은 여행 일정에서도 부

담 없이 들를 수 있다. 평균 온도 40도 이상의 지열 스파이며 파란 

온천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겨울이면 눈으로 뒤덮일 만

큼 추운 이곳에서 따뜻한 온천수는 인간과 자연이 만든 조화의 산

물이다. 면적이 5,000㎡에 달하는 거대한 옥외 지열 욕장은 천연 

무기염류와 수초가 풍부하며 △피부병△마른버짐△각질 등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사우나나 증기실도 있

어 편안한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요쿨살론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 지

대인 바트나요쿨이 녹아내려 만들어진 빙하호수다. 요쿨살론은 

바트나요쿨 국립 공원 내에 있으며 수륙 양용 보트를 타고 관광할 

수 있다. 오로라를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도 잘 알려진 이곳에선 빙

하가 둥둥 떠다니는 비현실적인 자연 풍경과 호수 중심에서 수영

하고 있는 물개를 볼 수 있다. 특히 호수의 크기는 점점 더 거대해

져 매년 새로운 경관을 볼 수 있다. 한편 근처에 위치한 다이아몬

드 비치 역시 명소로 꼽히는데, 검은 모래 해변에 녹은 빙하 조각

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킨다고 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고 한다.

마지막으로 굴포스 또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아이슬란

드 대표 관광지다. 금빛 폭포라는 의미를 지는 굴포스는 아이슬란

드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굴포스 협곡은 길이 2.5km, 총 깊이는 70m

에 이르는데 빙하기 말에 대빙하의 홍수가 이 지형을 만들어 냈다. 

진입로를 통해 하부 전망대에 도착하면 거세게 흐르는 폭포의 물

줄기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겨울엔 땅속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양의 물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경관이 하얀 눈과 어우러져 더욱

더 매력적이다.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 낸 웅장한 절경을 볼 수 있

는 곳 아이슬란드, 색다른 여행을 즐기고 싶을 때 한번 떠나보자?

2020년 3월 11일 수요일국제

                                   

Kwa maneno na vitendo tunatangaza kwamba Korea 
ni nchi huru na Wakorea ni wenye moyo thabiti wa 
kujitegemea. Kwa kulifanya tangazo hili lijulikane kwenye 
nchi zote duniani, tunaazimia kudhihirisha usawa wa 
binadamu wote na kuwawezesha Wakorea wa vizazi vijavyo 
kuwa na uwezo wa kudumisha haki zao za kujikimu. 
Tangazo  hili linafanywa kutokana na fahari ya kitaifa yenye 
miaka elfu tano. Tunatangaza hivi kulingana na utiifu imara 
miongoni mwa wananchi milioni ishirini. Tangazo hili 
limekusudiwa kutimiza maendeleo ya uhuru yaliyoendelea 
daima. Tunafanya azimio hili la uhuru kuendana na wakati 
wa fursa na hatima ya ujenzi wa dunia mpya unaotokana 
na unyofu wa binadamu wote. Hii ni amri ya Mwenyezi 
Mungu na mkondo mkuu. Azimio hili ndilo sauti ya haki 
ya binadamu wote. Kwa hivyo hakuna lolote linaloweza 
kuzuia mkondo huu mkuu.

Tayari miaka kumi imeshapita tangu tulipolazimishwa kutoa 
mhanga kwa jina la uvamizi na ukandamizaji ambao ni 
urithi wa nyakati zilizopita. Katika hali hii wananchi wenzetu 
wameshrutishwa kudhulumiwa na kuteswa baada ya miaka 
elfu kadha wa kadha yenye amani na utulivu. Chini ya 
mfumo huu wa ukandamizaji na dhunubu, wadhalimu 
wamenyakua kiasi gani cha haki za kufurahia maisha 
yetu, wamechelewesha mwendelezo wetu wa kutafakari, 
wameshusha hadhi na heshima yetu na wametunyima 
nafasi yetu ya kuchangia maendeleo ya kiutamaduni kwa 
kutumia hekima na ubunifu wetu.

Kwa mara ya kwanza katika historia ya maelfu ya miaka 
mingi, watu wetu kwa miaka kumi iliyopita waliteseka chini 
ya utawala wa mgeni, udhalimu na ukandamizaji, ambao 
ndio urithi wa nyakati zilizopita. Je, ni kiasi gani cha haki yetu 
ya maisha kimenyonywa? Ni kiasi gani cha maendeleo yetu 
ya kiroho kimezuiliwa? Je, ni kiasi gani cha heshima na hadhi 
zetu zimekiukwa? Na ni kiasi gani wametunyima nafasi yetu 
ya kuchangia katika maendeleo ya kitamaduni ya dunia na 
maono yetu mapya kwa kutumia hekima na ubunifu wetu 
imepotea?

Lililo muhimu na nyeti zaidi ni kuhakikisha uhuru wetu 
ili kuepukana na hisia hii ya uhasama, kutatua hali za 
kusumbuliwa na mateso na dhuluma, kuondoa matishio ya 
mustakabali, kuinua kiwango cha fahari na maadili ya taifa 
yaliyoaibishwa, kutorithi uhalisi unaotuaibisha kwa vijana wa 
kizazi kipya na kudumisha furaha na ufanishi endelevuu kwa 
watoto na wajukuu wetu. Wakati huu Wakorea wapatao 
milioni ishirini wanaficha kisu cha kisasi moyoni mwao, 
nguvu za kijeshi na unyofu wa kibinadamu unaoitwa 
dhamiri njema na moyo mwema wa kusuhubiana 
unasaidiana kwa haki za binadamu tunaweza kuwashinda 
wote wenye nguvu zaidi kushinda wengine na tutatimiza 
ndoto yetu yoyote ile. Tukiwa na ari na kuthubutu kwenda 
mbele, nani atatusimamisha kufanya hivyo na jambo gani 

lisilowezekana?

Kama Tutaujulisha ulimwengu malalamiko yetu ya zamani, 
kujikomboa wenyewe kutokana na mateso yetu ya sasa, 
kuondoa vitisho vya siku za usoni, na kuendeleza heshima 
yetu ya taifa, ili kukuza tabia ya raia binafsi, ili kuzuia watoto 
wetu kutoka katika urithi wa aibu, ili kuwahakikishia maisha 
kamili na yenye furaha kwa ajili ya uzao wetu, kazi yetu ya 
kwanza ya haraka ni kulinda uhuru wa watu. Leo, mioyo ya 
wakorea wapatao milioni ishirini ni wakfu kwa ajili ya kufikia 
lengo hili, na asili ya binadamu na hisia ya umri kuchanganya 
na majeshi ya haki na sheria ya maadili yatatusaidia. Hakuna 
kizuizi chenye nguvu sana kwetu kuvunja malengo haya na 
hakuna jambo lisilowezekana. 

Hatuna nia yoyote ya kulipiza kisasi kwa Japani kwa kuvunja 
mkataba wa urafiki uliotiwa saini mwaka wa 1876 wala 
hatuna kusudio la kuikaripia Japani kwa upungufu wa 
uadilifu na wa uaminifu. Hatuna nia ya kuwakosoa wale 
wataalamu na wanasiasa wa Japani ambao wamezifanya kazi 
zilizorithishwa kimapokeo kutoka kizazi kimoja  hadi kingine 
ziwe za kikoloni, kutuangalia Wakorea kama washenzi 
wakijifurahia kuwa washindi na kudhalilisha msingi wetu 
imara wa kijamii na usafi wa moyo wa taifa letu. Kwa kuwa 
tunajikosoa na kujitilia moyo hatuna nafasi ya kuwalaumu 
wengine. Kwa kuwa tunahaha kujizatiti kukabiliana na 
mambo yaliyo mbele yetu hatuna nafasi ya kulipiza kisasi 
kwa mambo mengi yaliyojiri na kuyasahihisha mambo 
haya. Wajibu mkubwa tulio nao sasa ni kujinyosha kimaadili 
na hatukusudii kuwaharibu wala kuwaumiza wengine. 
Garadhi yetu kuu inatuhimiza tusimame kidete mbele ya 
hatima yetu. Aidha hatunuii kuwa na kijicho wala uhasama 
kwa machukio na uhasama tuliokuwa nao.

 Nia yetu ni kuwasaidia wanasiasa wa Japani waliopitwa 
na wakati na wenye upungufu wa fikira nyofu kwa 
kuwaongoza kwenye mawazo razini nguzo kuu za maisha 
ya kibinadamu. Tangu mwanzo muunganisho wa Korea 
na Japani haukutokana na matakwa ya wananchi wa 
mataifa haya mawili. Kotokana na sababu hizi yale maslahi 
ya wananchi wa mataifa haya mawili yamekuwa chao 
cha dhuluma, utovu wa maadili ya kiutu na takwimu 
bandia. Hali hii imesababisha hali ya kutotangamana 
vyema baina ya mataifa haya mawili na ongezeko kubwa 
la uhasama. Yatubidi kurekebisha makosa haya kwa ari na 
mori na kuumba hali mpya ya kupitia kufahamiana na 
kuhurumiana kwa moyo mkunjufu. Yatubidi kufahamu 
vizurii kwamba kufanya huku kutakuwa njia ya mkato 
kwa kuondoa hasara na kutuletea baraka. Kuwadhulumu 
Wakorea milioni ishirini wenye uhasama na hasira kwa 
nguvu si njia rahisi ya kudumisha amani katika eneo hili 
la Mashariki ya Mbali. Kufanya huku kutawahamasisha 
Wachina wapatao milioni mia nne wawe na hofu na 
kijicho dhidi ya Japani kwa kiasi cha kuhatarisha usalama 
katika eneo ya Mashariki ya Mbali. Litakalojiri kwa hakika 
ni kwamba eneo zima la Masharikia ya Mbali ni baa la 
kuangamizwa. Uhuru wa Korea utahakikisha Wakorea 
waweze kuleta uendelevu wa maisha na ufanisi unaofaa. 
Uhuru huu pia utawafanya Wajapani pia wajiepushe na njia 
mbaya na kuwapatia fursa nzuri ya kuchukua majukumu ya 
kuimarisha amani. Uhuru wa Korea utawafanya Wachina 
wasiwe na woga na wahaka wa maisha yao. Waaidha uhuru 
wa Korea utahakikisha amani ya eneo la Mashariki ya Mbali 
ambayo inahusiana moja kwa moja na amani ya dunia na 

furaha ya binadamu wote. 

Hili haliwezi kuwa suala la mfundo au dukuduku. Dunia 
mpya imeshapanuka. Nyakati za nguvu za mabavu 
zimeshapita, na sasa nyakati mpya za maadili zimewadia. 
Nuru ya utu ulioimarishwa na kuthibitishwa wakati wa 
karne zilizopita umeanza kunururisha mwanga murua wa 
utamaduni kwenye historia ya binadamu.

Tumejikuta katika kipindi hiki cha marejesho na ujenzi 
mpya, na wanaoendesha na wimbi la mabadiliko ya dunia, 
hatutasita, wala hatutaogopa kukamilisha Malengo yetu. 
Lazima tulinde haki zetu na uhuru, na kutafuta furaha ya 
maisha kamili. Ni wajibu wetu kuonyesha nguvu zetu za 
ubunifu za asili, kudhirihisha na kufikia utukufu wa kiroho 
wa watu wetu katika ulimwengu uliojazwa na chemchem. 
Kwa sababu hii tumeamshwa.

Tutafurahia furaha tele ya maisha kwa kuhifadhi haki za 
uhuru na kuchipusha utamaduni wa taifa letu utakaon’gara 
kila mahali kwa kurutubisha ubunifu wetu wa kipekee. 
Kwa kutimiza malengo haya tutapambana dhidi ya 
mambo yanayochelewesha kuchipuka kwa utamaduni 
wetu. Uadilifu uko nasi na ukweli unakwenda nasi. Wazee 
na watoto, wanawake na wanaume watajitahidi kila njia 
kuufanya ufufuo wenye nyemi na uchangamfu uwe uhalisi. 
Mababu zetu walio mzimuni watatusaidia na dunia nzima 
inatusaidia. Mwanzo ndio ufanisi. Tuna ari imara ya kwenda 
mbele kuelekea nuru.

Nguzo tatu za ahadi 

Kwanza, hatua tuliyochukua leo inanuia inahusiana moja 
kwa moja na haki, utu, maisha na fahari ya kitaifa ambayo ni 
matakwa ya kitafia. Tunakusudia kudhihirisha haki zetu za 
uhuru. Tutafuata njia nyofu bila kuwekengeusha binadamu 
wenzetu. 

Pili, Tutatangaza matakwa na maombi yetu mpata mtu wa 
mwisho afe na wakati wa mwisho afike. 

Pili, kila mmoja na kila mtu aonyeshe mwisho wa matakwa 
ya haki na hamu ya watu wetu.

Tatu, kila kitendo kifanyike kwa kuzingatia utaratibu. Madai 
na misimamo wetu inatakiwa kutekelezwa kwa kuzingatia 
haki zote na moyo wa ukunjufu.

Tunatangaza Azimio hili la Uhuru tarehe mosi mwezi wa 
Machi mwaka wa 4252 tangu nchi yetu iasisi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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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ong Pyong-gi, and Hong K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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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양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다

지난해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모두 총학
생회장단이 당선됐다. 서울캠퍼스에선 1년만에 ‘새벽으로부터’ 총학생회가 
탄생했다. 글로벌캠퍼스에선 쉽지 않은 선거과정을 통해 ‘The 본’ 총학생회

가 당선됐다. 이처럼 총학생회 체제로 전환된 만큼 양 캠퍼스에 대한 학생
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얘기를 나눠봤
다.

◆총학생회를 만나다

서울캠퍼스 ‘새벽으로부터’

Q1.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총학생회 체제로 바뀌게 
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가 1년만에 제54대 총학생회가 들어서게 

돼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도 막중히 느껴집니다. 많은 재학생이 총학생회가 

구성됨으로써 학생의 의견이 학교에 잘 전달될 수 있단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선거를 통해 약속드렸던 공약을 충실히 이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당선 후 최우선으로 진행한 공약은 무엇인가요? 

선거 기간에 계속 강조했듯이 총장선출권 쟁취를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도 가장 첫 번

째 안건으로 다루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매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

다. 당선 후 △교수회관△연구동△본관에 성명문과 피켓 부착도 진행했습

니다. 추후에 열릴 전체교수 회의에선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지난달 ‘새벽으로부터’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새로
운 시도인데 개설목적과 운영계획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즉각적 소통창구

를 개설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53대 총학생회에선 SNS계

정을 통해서만 공지사항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SNS를 이용하지 않

는 재학생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원·제안 게시판

입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글

을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중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매뉴얼을 

보시면 △새벽으로부터 공약△총학생회 회칙△총학생회 세칙을 바로 찾

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운위 회의록도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학생총회에서만 공개됐던 총학생회 사업이나 

행사 관련 영수증을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는 ‘재정채널’을 도입했습니다.

 

Q4. 동대문구 소재 대학 합동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요?

총선이 다음 달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 동대문구 소

재 3개 대학인 △우리학교△경희대△서울시립대가 총학생회장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후보자 토론회와 공청

회를 요청하려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중이며 추후 지역구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별로 상이한 △상황△현황△문

제점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5.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총학생회로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1년 동안 공약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해에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총장선출권 쟁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사일정 변동도 많고 학생회 사업이 취소·연기되고 있어 많이 아쉬워하

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노력하겠

습니다.

글로벌캠퍼스 ‘The 본’

Q1. 쉽지 않은 선거과정을 거쳐 당선됐는데 어떠신가요?

쉽지 않았던 만큼 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당시엔 △설렘

△책임감△감사함△죄송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선거라는 것

은 개인이 후보자에 대한 믿음과 학생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행위라

고 생각합니다. 표현해주신 의견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며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현재는 총학생회장으로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이 자리의 막중한 무게감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있

습니다.

Q2. 재수강 학점 제한 폐지에 관한 공약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학점 제한 폐지 시 무분별한 재수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을까요?

재희가 우려한 문제점 중 가장 대두되는 것 또한 학점 인플레이션입니다. 

학교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수강 학점 제한을 

폐지하되 수여학점을 최대 B+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지막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

을 때 대부분의 확운위원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놓은 방

안 중 하나는 18학점까진 최대 학점을 A0, 이후 학점에 대해선 B+로 제한

을 두는 방안입니다. 재수강 학점 제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재수강 제

한 학점을 늘리는 대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원어 회화 수업에 대한 절대평가와 학점 포기제도 등에 

대해 중운위 및 확운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사제도협의회

에서 학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Q3. 공약인 ‘기업에서 만나는 외대동문’ 프로그램과 총동문회에

서 진행하는 ‘동문멘토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계획과 현재 진

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동문회 멘토링 시스템도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그러

나 이는 학생이 주도하기보단 총동문회 주도로 기획되기에 재학생의 요구

사항을 확실하게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직접

적으로 원하는 멘토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만나는 외대동문’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현재는 우선 총동문회에 소속되지 않은 우리학

교 동문에 대한 총학생회 차원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연락이 진행됐

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해당 공약 진행에 있어 차질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의 계획은 학생인재개발처와 협업해 더 많은 기업의 동문

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Q4. 방학 중 ‘모교방문단’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우리

학교 홍보대사 새로미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모교방문단의 향후 방향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단과대학△학과△학부에 속해 있는 재학생의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교방문단의 현실감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학우들의 애교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면 새로미의 

경우 전반적인 학교 홍보와 의전 등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새로미와 모교

방문단의 구성 및 기획의도는 상이합니다. 하지만 학교 홍보란 취지엔 일

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생각해 향후 홍보 방향성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싶

습니다.

  모교방문단에 대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학교와 논의 하며 예산 및 일정을 

거의 최종단계까지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의사△지역△기획

안에 대한 피드백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00개가 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설문참여 인원 중 약 99%의 학생들이 참여의사를 밝

혔고 다른 피드백에 대해선 취합중입니다. 피드백이 완벽하게 취합된 뒤 

이에 대해 학교와 최종적으로 논의 할 예정입니다. 

Q5. 앞으로의 계획이나 총학생회로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재학생이 학교의 주체로 누려야할 권리를 다지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이뤄져야 비로소 학우들의 행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표달성을 통해 재학생들이 우리학교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학교

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를 위한 첫걸음이 ‘총장 선출제도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진행될 총장선거 전까지 ‘총장선출방식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학교△교수△학생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

려 합니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와 관련된 회의 및 논의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

은 재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일정 진행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

을 현명하게 해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또한 크다. 서울캠퍼스 총학생

회에 대해 최지원(아시아·이란어 19)씨는 “학생을 대표해 학교와 소통하

는 것이 총학생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방학동안 총학생회의 행보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임기 동안 학교와 학생

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

감을 내비췄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에 대해 김나연(통번역·영어 19)

씨는 “학생대표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재학생의 의

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학교와 학생 사이의 의견 조율에 힘쓰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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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달 19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이번 달 5일 기준 5천여 명을 넘
어섰다. 이에 우리나라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청결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실
제로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3월 개학·개강을 미루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학교는 비상대

◆코로나19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이다. 이 중 4종은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며 나머지 2종은 폐렴의 증상을 보이는 메

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19

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며 이름의 숫자‘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된 2019년을 의미한다. 

감염 경로는 비말*접촉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했

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바이러

스가 묻은 손으로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된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병의 증상에 따라 처치하는 대증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달 4일, 한국화학연구원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은 기

존에 알려진 사스와 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 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용 항체 및 백

신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현황 

지난달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염

병 위기단계 매뉴얼에 따르면 심각단계에선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

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것은 신천지 예배로 인

한 집단감염의 영향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5일 0시 

기준, 대구시민 중 4,3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 69.6%(3,013명)가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됐다.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져 신천

지 신도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 중 무더기로 추가 확진자가 발견된 것이

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

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천지 교인이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등 코로나19 접촉자 조사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조사의 신

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이번 달 5일 0시 기준 △누적 검

사 140,775건△확진환자 5,766명△사망자 35명이다. 이에 4일 오후 10시

를 기준으로 95개 국가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 특별 조치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우

리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격리△검역 강화 권고 사항 발표 조치

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 자제를 당부했지만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

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개

인 위생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

리고 기침하기△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

는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

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각 기관·기업엔 직원을 대상

으로 온라인·재택 근무를 권고했으며 집 안에선 △충분한 휴식△적절한 

운동△균형 잡힌 식생활△위생수칙 준수△주기적 환기를 실천하라고 당

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외출

을 삼가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3~4일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엔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관할 보건소 문의△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이다. 선별진료소

를 방문할 땐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보단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육부의 중국 유학생 대처 현황 

앞서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유

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 사항’을 공

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확인한 미입국 

중국 유학생은 3만 8천여 명이다. 특히 이 중 입

국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유학생들이 중국에

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등의 학사

제도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이 어려운 학생에겐 휴학을 권고

했다. 

교육부는 이미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 대

해선 14일간 등교를 금지했다. 해당 기간 전국 

모든 대학은 1일 1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 모니

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으

로 △의심증상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음성 판

정을 받은 경우△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으나 여

건이 안 되는 경우△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

해 전국적으로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했다. 반면에 무증상 입국자는 자가 또

는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이번 해 2월 2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42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

됐다. 해당 비용은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와 방역 물

품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여기엔 △현장 인력 2,376명에 대

한 인건비△이들에게 지급할 방역용품△기숙사 방역 비용이 편성됐다.  

◆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현황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총학)는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이

하 중운위)를 ‘코로나19 체계적 대응을 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

스 학생 TF팀’(이하 설캠 학생 TF)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김나현(서양

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TF팀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이

후로 비대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우리학교의 각 부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설캠 TF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

서 우리학교 학생에게 빠르게 공지를 전달하고 학교 측에 필요한 요구를 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회장이 전한 설캠 학생 TF의 업무는 크게 4가

지다. △국내외/타대학 동향 파악△학내일정 및 방역체계 관련 정보 공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학생 입장에서의 논의△가이드라인 제작이 이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학교가 논의 과정에서 계속 학생의 의견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코로나19 비대위가 처음 발족했을 

당시 설캠총학 측에서 학생대표자의 회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

지 않아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설캠 학생 TF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사 일정이 변동될 경우 이로 인

한 학생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지원팀과 이에 대해 논의한다. 김 

회장은 “신입생 영어진단평가가 신입생 수강신청 뒤로 연기되며 학우들의 

교양 외국어 과목 수강에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캠 학생 TF가 

이에 대해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해 해결됐음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개강 

직후 2주간 진행될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라인 강의△온

라인 증원 신청△수강 변경 기간 중의 온라인 질의응답과 관련해 학생들의 

2020년 3월 11일 수요일특별기획

▲우리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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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글로벌 캠퍼스 총학
생회도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을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 △정부△교육부△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
보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학생지원팀과 회의를 하고 있다”며 “TF팀은 개강 

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단위별로 학우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학교 측에 전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설캠총학은 학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하 전대넷)와 공조해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

해 교육부와 면담을 해 원격 수업 센터 설립과 유 장관의 우리학교 방문이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지금 같은 시기엔 학우들이 불편한 점을 즉각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이하 글캠총학)는 설캠총학과 달리 따

로 TF팀을 꾸리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

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총학생회가 이미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어 현재 체제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운

위·총사생회와 공조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글

캠총학은 대응 전반 감독△중운위는 학내 구성원의 구체적 의견 수집△총

사생회는 기숙사 관련 논의 담당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한편 이번 달 4일부터 양 캠퍼스는 함께 코로나19 기부사업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이와 같은 일부 사업은 담당 TF팀을 따로 결성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글캠총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

다. 글캠총학은 학교 측에 교내 마스크 구비를 요청했고 업체와 논의까지 

이뤄졌지만 단가·물량 합의의 실패로 무산됐다. 학사 일정 변동과 관련해

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종강 연기 반대△보충수업

의 활성화△보충수업의 규정화가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현재는 학교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 중이고 이

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학생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할 예정이다”며 의지

를 드러냈다.

글캠총학은 입학식이 취소됨에 따라 개강 후 입학 축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 OT 취소로 인해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카드 뉴스 ‘랜선선배’ 시리즈와 영상 컨텐츠를 

SNS에 업로드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개강 후에도 발열 

체크나 방역을 통해 최대한의 방어를 이어갈 것이다”며 “사태가 악화될 경

우를 대비해 △개강 추가연기△온라인 원격강의 질 보완·기간 확대△등

록금·기숙사 비용 감축 관련 대응을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회장은 학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우리학교 학생들의 간담회

지난달 18일, 유 장관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 방문했다. 유 장관은 김인

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을 비롯한 여러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만나 

코로나19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엔 국제학사에서 코로나19 대처 상

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직접 건물 내부를 살피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

석한 김 회장은 “정부가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외국인 학생도 모두 우리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서로 원활히 소통해 문제

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인 최강(상경·경제) 

대학원생은 “중국인 유학생을 ‘우리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와 학교 측

의 태도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자율격리를 해야 하는 유학

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학교 측 지

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학생이 느끼는 심적 부담에 대

해 강조하며 △마스크·소독제와 같은 물적 지원△방역과 관련한 인적 지

원△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

다. 

우리학교 각 부처 대응에 대한 학생의 의견은 다양했다. 이서영(사회·미

디어 19)씨는 늦은 일정변경 공지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지적했다. 특히 “집을 

구해야 하는 자취생들이 큰 피해를 봤고 전산실·열람실 등의 폐쇄 여부를 

고작 몇 시간 전에 알려주는 바람에 헛걸음하거나 짐을 꺼내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철저히 격리하는 모습

이나 매일 보건실에서 코로나19의 동향을 보내주는 것 등은 잘하고 있다”

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최근에도 몇 차례나 외

부인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학교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며 외부인 출입금

지 조치의 철저한 운영을 촉구했다.

◆ 우리학교 학사일정변동과 대처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학교는 △신입생 입학식△신입생 신체검사△

신입생 수련회 등을 취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입생 수강신청을 이번 달 9

일로 연기해 신입생 영어진단평가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또한 개

강 이후 2주간의 원격 수업 실시를 공지했다. 우리학교 교무처가 올린 공지

사항에 따르면 원격 수업은 △e-Class에 음성 강의 및 자료 업로드△강의 

동영상 ‘유튜브’ 업로드 후 e-Class에 링크 게시△실시간 원격 강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시간 원격 강의의 경우 교수 재량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미리 확인해야 한

다.

우리학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입학

관리팀은 인천·김포공항에 부스를 설치해 유학생의 ‘공항-캠퍼스 수송’

을 지원한다. 탑승 전 유학생들에게 마스크·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자율격

리 및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공항-캠퍼스 간 운행은 각 캠퍼스별 1일 3회 

이상 이뤄진다. 캠퍼스 인근 자취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14일간 자율격리

를 끝내고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는 콜센터를 

운영해 최근 중국방문 경험 보유 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콜센터엔 중국

어 가능 요원 10명과 전담 직원 1명이 배치됐고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을 방

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일 2회 △전화 연락△발열 체크△자율격리 점검을 

한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경우 건물별 체온 측정과 외부인 출입제한을 시행하

고 있으며 오후 4시 이후엔 모든 건물을 폐쇄한다. △도서관△식당△피트

니스 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강의실 대여는 잠정적으로 중단

된 상태다. 글로벌캠퍼스는 정문에 검역소를 설치해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19

로 인해 다양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 학사 일정이 모두 연기

되며 신입생을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의 불편함이 가중된 상태다. 이러한 가

운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진정되고 학내 일정이 본 궤도를 찾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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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서울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기생충 촬영지 중 서울에 있는 몇몇 장소를 묶어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기생충 촬영지 탐방코스’를 게재했다. △주

인공 기우 친구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마포구 ‘돼지쌀슈퍼’△

기우가 박 사장 집으로 가는 장면을 촬영한 마포구 ‘기택 동네 계단’△

기택의 가족이 아르바이트하던 동작구 ‘스카이피자’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이 장소들은 촬영용으로 지어진 세트가 아닌 실제 장소란 점에서 눈

길을 끌었다. 촬영지 탐방코스는 홈페이지 게재 후 조회 수 6만을 

돌파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달 13일, 서울시는 서

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영화 팬, 영화 비평가 등과 

함께하는 팸투어도 기획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생충 촬

영지 탐방코스를 통해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한

류 도시 서울의 매력과 품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더불어 “제2의 기생충과 같은 한류 콘텐츠를 발굴 및 기

획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며 관광객을 통한 지

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기생충 촬영지 관광의 흑과 백
한편 기생충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만드는 것에 대해 논란이 거세

다. 기생충 촬영지 관광은 가난을 전시할 뿐이란 측과 관광객에 

의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단 측으로 입장이 나뉜다. 지난

달 13일 진행된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이

하 오 대변인)은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돈을 버는 

관광 상품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는 “서울시가 소개하기 전에도 영화 팬들 사이에선 일명 ‘성지순

례’처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하다. 언

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 이 모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사

진을 찍어 정신이 없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에 대

해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기생충 관광코스가 거주지임을 

알리는 주의문을 덧붙이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한편 촬영지가 있는 아현동 주민들은 가난한 동네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우릴 빈민층으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생충 관광코스로 인해 지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존재했다. 돼지쌀슈퍼와 기택 동네 계단이 

있는 아현동 699단지 일대는 2000년대 재개발 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

지 재개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다. 주민 양 모 씨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이 관광 단지라고 선포해 버리면 

우린 어떡하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반대로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 지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났단 

긍정적 반응도 존재한다.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 중 한 곳인 스카이피

자가 관광코스 지정 이후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 현재 이곳은 저녁이 되

기도 전에 재료가 떨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달 13

일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기생충의 서울 내 주요 촬영지는 국

내뿐 아니라 외국 팬들도 찾는 성지순례 코스가 됐을 정도로 신드롬이

자 한류 관광의 중심지 그 자체다”며 기생충 촬영지를 통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의 다른 사례들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한 다른 사례도 

많다. 그중 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지 ‘꽃분이네’가 대표적이다. 꽃분이네는 

국제시장의 주 촬영지로서 영화의 흥행 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 그러자 꽃

분이네의 건물주는 재계약 시기에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이에 관광객

의 수만 증가했을 뿐 실제 매출론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 수익이 없었던 신미

란 꽃분이네 운영자는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부산

시에 꽃분이네 권리금 문제를 알리자 부산시가 나서 중재했다. 또한 꽃분이

네 주변 가게들은 몰려든 인파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주말엔 원치 

않는 휴업을 해야 했다. 이런 경우는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다. 

반면 촬영지 개발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경우도 있다. 포천시는 

한탄강 하늘다리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로 알려지자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2일 포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코로나(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관광객이 많진 않지만 사랑의 불시착 방영 이후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

했다. 이와 더불어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의 배경이 된 포천시 

영북면 산천호수의 가족호텔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했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막기 위해선 성
숙한 시민의식 필요
오버투어리즘이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한 단어다. 이는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관광

객이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

한다. 기생충 관광코스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신미란 꽃분

이네 운영자와 같은 상인들의 피해는 이런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경옥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버투어

리즘 방지 방안으로 방문자 교육 시스템 마련 및 책임관광을 유도하

는 관광문화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기 위

해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촬영지를 방

문할 땐 큰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념 촬영 시엔 주민들의 

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돼지쌀슈퍼나 

꽃분이네와 같은 매장에 방문할 땐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7년 JTBC 예능 ‘효리네민박’은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이

하 이 씨 부부)의 실제 사택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이 방송을 통해 이 씨 부부

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방영 이후 거주지가 관광지화돼 피해를 보

았다. 자택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관광객이 늘어 사생

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이사를 결정해야 했다. 이

같이 관광객의 부족한 시민의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피해 사례를 해결하

기 위해선 시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이를 뒷받쳐줄 제도적 대안이 필요해 보

인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영화 ‘기생충’ 관광코스 논란,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의 흑과 백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데 이어 이번 해 아카데미 시상식 4

개 부문(△국제영화상△각본상△감독상△작품상)에서 수상했다. 기생충은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

을 주제로 해 전 세계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서울시는 기생충의 촬영지 중 일부를 관광코스로 개

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가봐야 할 서울’ 소개란엔 기생

충 관광코스가 등록돼있다. 한편 서울시의 이런 결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상반된다. 가난을 상품

화할 수 있단 부정적 반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단 긍정적 반응이 엇갈린 것이다. 이처럼 논

란이 거센 가운데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와 촬영지 개발의 흑과 백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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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작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
권자가 갖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
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여기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속합니다. 저
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경제적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재
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 등으로 구
성됩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복잡한 성격의 다양한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Q1-2. 저작권의 역사와 유래를 알고 싶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인식은 15세기에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아닌 출판권자의 보호와 통제를 위해 만들어져 현대적 저작권
이라는 권리 개념과는 다른 맥락을 가졌습니다. 이후 1710년에 저작권
법인 영국 앤 여왕법(The Statute of Anne) 이래로 유럽국가들은 각각 
자국법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을 보호했습니다. 뒤이어 △1886
년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베른협약△1995년 발효
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1996년 WIPO 저작권 조
약(WCT) 등이 체결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
습니다.

Q2.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됐나
요?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 칙
령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1957년, 우리나라 정부는 법률 제
432호로 저작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
달△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과 2006년에 전부개정을 시행하는 등 지속해
서 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
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1995년 지적재산권협정△1996년 베른협약△
2004년 WIPO 저작권 조약에 연이어 가입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는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Q3. 이번 사건에서 작가와 출판사는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작가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출판권이 부딪
힌 건가요?

본 사안은 단순히 작가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출판권 간에 충돌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이는 출판사가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과 관련해 계약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출판사의 출판권도 결국
은 저작권자가 허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보도에 따르면 
출판사가 제시한 몇몇 조항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수상작품의 저작권
을 3년간 양도해야 한단 것과 작품을 표제작으로도 쓸 수 없고 다른 단
행본에 수록할 수도 없단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의 다발
(bundle of rights)입니다. 본 사안에선 출판사가 △복제권△공연권△
배포권△대여권 등 대부분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도록 계약서에 규정
함으로써 과도하게 저작권을 가져가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당 계약의 목적이 수상작품에 대해 출판
사가 배타적으로 출판하기 위함이라면 저작권 양도보단 출판권 설정의 
형태로 계약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출판권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작권과 양립 불가능한 권리가 아니며 이 갈등 역시 저작
재산권을 어떠한 형태의 계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Q4. 이상문학상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학상 출판사는 
‘저작권 3년 이상의 양도를 제도화’해 시행했습니다. 작
가들은 이를 두고 불공정 계약이라 비판했는데, 불공정 
계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판사가 개별 저작재산권에 대한 명시 없이 
포괄적으로 저작권 양도를 출판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서적 출간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저작권
을 가져가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
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서 포괄적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뤄진다면 출판사에 지나치게 많은 이
익이 귀속됩니다. 이러한 사례로 2011년에 시작된 백희나 그림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인 작가가 저작물의 시장유통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대가를 얻는 수단입니다. 작가와 출판사는 저작재산권을 활용
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합니다. 사실 모든 저작재산권 계약이 작
가에게만 불리하고 출판사에 유리한 계약은 아닙니다. 출판사와 작가
가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대등한 위치에서△
양자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
다. 실제로 외국의 저명작가와 국내 출판사 간의 계약은 작가에게 상당
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명한 일
부 작가를 제외한 작가들, 그중 특히 신인 작가들이 출판사와 대등한 지
위를 갖지 못한 채 계약을 맺게 될 때 발생합니다. 즉, 불공정한 계약은 
출판사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 창작자인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내용이 체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5. 출판사와 작가의 관계처럼 갑을관계로 인해 불공정 
계약을 맺게 되곤 하는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안전망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집, 단행본을 발행하는 상위 출판사
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설정계약서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서 공정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의 이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
도록 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즉, 저작물의 이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란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분
리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임 여부 등을 결정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을 통해 선택적으로 저작재산
권을 양도하게 함으로써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가 이뤄질 수 있
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작권자인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될 수 있
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출판계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공정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법적으로 규
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는 이를 출판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비교
함으로써 어떠한 내용이 불리한지 판단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Q6. 위의 사례와 같이 만약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
약이 체결됐을 때 개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
을까요? 

창작자인 개인의 입장에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앞서 언급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인 창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전
문성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잘 활용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Q7.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해 
이용자로서의 공중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작물이 활발히 창
작 및 이용되기 위해선 관련한 법 재정비와 함께 △개인△기관△사업
자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화
기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저작물의 형태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런 상황에서 저작물의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모두의 균형적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최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해 2월, 김금희 작가(이하 김 작가)는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거부했다. 
김 작가는 SNS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서에 수상 단편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
이 있다”며 “수정 요구를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게재를 못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작가의 해당 선언 이후, 많은 작가가 이에 동참하면서 작

가 개인의 수상 거부사건은 출판사와 작가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거졌다. 작가들을 분
노하게 만든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최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해당 사건의 갈등 원인과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다.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계약이 요구될 때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4. 1(수) ~ 4. 7(화)         4.25(토) 10:00        5. 7(목) 14:00         5.11(월)~ 5.15(금)

일반전형   2020. 5. 7(목) ~ 5. 13(수)      6. 6(토) 10:00         6. 18(목) 14:00        6.22(월)~ 6.26(금)

1. 2020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 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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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SF 세계관 안에서 단편소설 모음집 ‘목소리를 드릴게
요’의 화자들은 각자가 지킬 수 있는 윤리에 대해 고민한다. <11
분의 1>의 주인공인 유경은 동아리 선배들의 ‘식물인간이 된 기
준 선배 살리기 프로젝트’에 생명 윤리란 질문을 던지고 <리셋>
은 거대한 지렁이들이 지구에 해가 된 인류 문명을 갈아엎는 것
을 보여주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이어 <
리틀 베이비 블루 필>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한 알의 약이 윤리
를 잊은 세계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풀어낸다. 표제작인 <목소
리를 드릴게요> 역시 한 사람이 자신의 유해함을 깨닫고 공동체 
윤리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스스로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 소설
들은 약 10년 동안 작가가 쓴 SF 소설을 모은 것으로 그가 윤리
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다. 
독자는 이 소설들을 읽으며 여러 윤리 중 특히 여성성과 자연

에 대한 부분을 상기하게 된다. 현재 지구란 공동체에 사는 우린 
장애인, 여성 등의 소수자를 차별하고 환경을 경각심 없이 파괴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부족하며 똑같은 시간의 노
동을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보다 적다. 2018년 기
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또한 사람들은 15분의 식사에 4백 
년 넘게 썩지 않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필요 이상의 육류 
소비를 위해 운영되는 공장식 축산은 △소△돼지△닭 등의 생명
을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살처분의 대상이 되게 한다. 실제

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퍼지자 바이러스 확산 방
지 차원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수만 마리에 이른다. 이런 21세기
의 생활방식을 23세기 사람들이 보고 역겨워할까 두렵단 작가
의 말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리셋>에서 작
가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인류에 대해 “무엇보다 
멸종이 끔찍했다”며 “사람들은 눈에 못생기거나 보이지 않는 종
이 죽는 것엔 개뿔 관심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더 이상의 무
관심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다.
이렇듯 작가는 △식물인간의 재생△거대 지렁이의 침공△잊

히지 않는 기억을 만드는 신약△초능력자와 같은 SF를 배경으
로 윤리에 관해 얘기한다. 일각에선 SF에서까지 PC 함*을 추구
해야 하냐며 불평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작가는 <11분의 1>의 주
인공 유경의 입을 빌려 “그렇게 원칙도 윤리도 없이 막살다가 망
한다?”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지구가 끝난 거다”고 따끔하게 
지적한다.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를 읽고 △자신△소수자
△지구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유의미한 
고민을 통해 우린 사랑하는 존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
을 것이다.  
*PC 함: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옳은가 고려하는 것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SF로 윤리를 들여다보기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를 드릴게요’를 읽고]외대학보는 

우리학교 
역사의 

초고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조현수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영화 <항거: 유관순이야기>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
다. 이 영화는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이후 충남 병천에서의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
순’이 서대문 감옥 8호실에 갇혀 보낸 1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3.1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은 옥살이 중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단합시킨
다. 수상함을 느낀 일본인 보안과장은 주동자가 ‘유관순’임을 
알아내고 모진 고문을 가한다. 이후 겉으로 유관순은 일본에 순
종하는 척 하나 몰래 또 다른 독립운동을 준비한다. 독립운동은 
감옥을 넘어 저잣거리로 퍼져 나가고 유관순은 다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다 결국 출소 이틀 전 사망한다.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흑백의 장면들이 주를 이룬다

는 점이다. 영화를 만든 조민호 감독(이하 조감독)은 의도적으
로 옥중에서의 장면을 흑백으로 표현했다. 화려한 색감을 덜어
낸 흑백 영상은 주변 환경보다 인물 자체에 더욱 주목시키는 효
과를 준다. 조감독은 “고문 장면 등의 보기 힘든 상황을 관객에
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흑백으로 표현해 상상할 수 있도
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는 많았다. 그러나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1948년△
1959년△1974년 단 3편뿐이고 여성 연대를 그린 영화 역시 많
지 않다.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옥사 안 유관
순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의 이야기도 다뤘다. 조감독은 △유관
순 열사의 이화학당 선배이자 개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

애라 열사△수원에서 기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향

화 열사△임신 상태로 입소한 임명애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

들을 등장시켰다. 이렇듯 영화는 독립운동에 여성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던 당시 재소

자들은 일본인 간수에게 성희롱과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8호실 여성들은 감옥에서 아이를 낳은 동료

를 돕기 위해 추운 겨울 언 기저귀를 몸으로 녹여주는 따뜻함을 

보여준다. 

조감독은 유관순이란 실제 인물과 여성 연대를 스크린에 담기 

위해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증과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런 노력으로 타 영화보다 짜임새 있는 극의 흐름을 보여줬고 완

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김새벽, 정하담 등의 배우들의 뛰어난 연

기 역시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영화적인 재미를 더한다. 온갖 핍

박 속에서도 독립의 열망을 꺼뜨리지 않았던 그들의 항거가 있

었기에 오늘날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 전 3.1절은 101

주년을 맞았다. 영화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만 의외로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절

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다. 이 영화를 보며 여

성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유관순 열사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일제강점기 8호실, 
꺼지지 않은 그녀들의 항거  

학창 시절부터 내 꿈은 기자였다. 사실 진짜 꿈이었다기보다 생활기록부 ‘장

래 희망’ 칸을 채우기 위한 단어에 가까웠다.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왜 기자

가 되고 싶은가”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럴듯하게 답하곤 했지만 이는 외워둔 

예상 답변에 불과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된 후에도 꿈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

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학보

에 지원해 그동안 ‘표면상’ 꿈이었던 기자의 삶을 실제로 경험해보고자 했다. 

처음엔 스스로를 기자로 소개하는 게 쑥스러웠다. ‘학생 기자도 엄연히 기자

다’란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도 자기 소개할 때 말끝을 흐리곤 했다. 그러나 이

내 취재를 하며 기자인 스스로가 익숙해지고 책임감도 따라 커지기 시작했다.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한 취재원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입장을 전해주길 반복해서 당부했다. 그 순간 긴장감이 맴돌며 내가 진짜 기

자가 됐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외대학보를 시작했고 표면상 꿈은 내면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 ‘더 포스트’에서 주인공은 뉴스를 ‘역사의 초고’로 정의했다. 오늘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나 SNS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

비한다. 이처럼 우린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다면 우리 곁에 있던 정보는 금세 중요성을 잃는다. 그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게 뉴스, 즉 기사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슈 중 소수의 이슈만이 기사화되며 주

목받기 때문이다. 학보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학교의 다양한 이슈 

중 중요한 내용을 골라 기사화한다. 핵심은 우리학교에 대해선 그 어떤 언론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단 점이다. 이 점에서 학보는 우리학교 역사의 초고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획 기사를 쓰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취재했다. 그 과정

에서 학보는 매우 유익한 데이터였다. 이처럼 기자들의 열정적인 취재로 완성

된 기사들은 우리학교의 객관적인 자료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내가 기사를 쓰는 것도 우리학교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라 여기게 됐

다. 학보 기자가 아니었다면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를 봤을 때 고개를 내저을 

뿐 따로 정보를 찾아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로소 직접 취재하며 다양

한 입장을 접하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학보는 우리학교 사건

의 단편적인 부분을 입체적으로 바꾸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대학보 기

자들 모두 우리학교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

대학보를 통해 우리학교 역사를 함께하는 교내 구성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

다.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0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십니다.

◆활동내역   2020년 1학기 외대학보 1040~1045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2회)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모집기간   3월 15일(일)까지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문    의   서울캠퍼스 김미정 기자 010-9830-7078  글로벌캠퍼스 김연수 기자  010-7107-6046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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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97didu@hufs.ac.kr

김나현

김원명

김인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위기

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

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의 기승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8일 기준 7000명을 훌쩍 넘겼

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매일 관련 정보와 국내 발생 현황을 보고

하며 마스크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도 잇단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

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국가가 점차 많아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 곳곳에선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

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대기업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학교 양캠퍼스 총학생회도 기부금을 모아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은 임

대료를 인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도 남대문시장에 위치한 

2천여 곳의 점포가 3개월간 임대료의 20%를 할인받는 혜택을 얻었

다. 이런 움직임에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난다. 정은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혹은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이란 뜻이다. 이는 ‘사랑’과는 미묘

하게 다르다. ‘내 가족’보단 ‘우리가족’, ‘내 나라’보단 ‘우리나라’

로 대신한 표현이 빈번한 까닭도 정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미묘한 감정인 정을 표현할 언어는 한국어 이외엔 없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자국민의 자세는 우리나라의 민족성

인 정을 잘 보여줬다. 국제적인 위기에도 나눈 온정이 얼어붙은 사

회의 분위기를 녹이길 기대한다.

김나현 편집장 98nahyuuuny@hufs.ac.kr

정의 힘
국·부장 고정칼럼빈의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당정은 당정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걱정이 많다. 국가적

으로는 개국 이래로 겪은 비상 상황들 가운데 하나지만,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가

진 교통과 빈번한 국제교류 여건 속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갑작스런 비상 상황이

다.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아직 백신이나 약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여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 중국 다

음으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신속히 대응하

며,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호주 언론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듯이, 수준 높은 의료

체계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비대면 검사시스

템과 기술 그리고 질병관리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질병 유무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공개하

는 체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높은 국

민의식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면서 이겨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보직 교수들과 

선생님들은 매일 같이 회의한다. 2월에 있었어야 될 졸업식을 취소 또는 여름으

로 연기하고, 2월말 또는 3월 초에 해야 할 입학식도 4월 이후에 소단위 축하행사

로 대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개강도 2주 연기하고, 2주간은 온라인 강

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강사 선생님들은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 준비로 모두 바

쁘다. 학교는 개교 이래로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시

행착오가 없지 않다. 우리 학생들과 교강사 선생님들과 직원 선생님들도 모두 어

려운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기원한다.

  이런 비상 시국에도 3.1.절이 지나갔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나라가 되도록 꿈꾸며 희생한 순국선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1일(일)이 1919년 3.1만세운동 101주년(週年)이었다. 나는 지난 

일요일에 순국선열 가운데 유관순(柳寬順) 열사(1902-1920)를 생각하며 보냈

다. 그는 1902년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6년 감리교 공주교구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 엘리스 샤프의 추

천으로 감리교단이 서울에 설립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한다. 1919년 

보통과를 수료하고 고등과에 재학 중,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던 중, 3월10

일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휴교령이 반포됐다. 그는 서울에서

의 독립만세운동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확산시키

기로 다짐한다. 3월13일 그는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사촌언니 유예도와 고향

인 충남 병천(幷川)으로 돌아간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분들과 용두리 지렁

이골에 총본부를 두고 아우내 장터에서 4월1일 만세운동을 주동한다. 그 외 많은 

이야기는 너무 슬퍼서 생략한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이듬

해인 1920년 결국 타살됐다. 유관순 열사의 짧고 뜨거운 삶은 영화를 통해서 또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았고, 그의 만세소리는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가슴에서 지금도 울리는 듯하다.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의 만

세소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울림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의 뜨겁고 짧은 

삶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들은 그에

게 행한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인들과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한 반민족 친일 행위자

들의 일들을 삭이면서, 사유를 깊이고 넓히면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내하고 용서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사유행위든 언어행위든 물리행위든 모두 그 내

면에 업으로 온전히 쌓인다고 한다. 이 업 이론 측면에서 볼 때, 삶은 두 가지다. 

즉 하나는 업(業)을 만드는 삶이다. 다른 하나는 이 업을 지우는 삶이다. 말은 구

업(口業)을 만들고, 행위는 행업(行業)을 만들고, 생각은 의업(意業)을 만들며, 그 

삶의 자국을 내면에든 누군가의 기억에든 남긴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과보를 만들고, 그 과보는 또 다른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원인이 되면서 

영원히 인과의 고리를 만들며 순환한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 업을 짓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 업을 녹이려고 하며 수행을 해 이것이 성공하면 그 인과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이른다. 일반인이라면, 가능하면 좋은 업을 쌓으려고 한다. 나쁜 업

을 쌓는 것은 자신과 남에게 모두 좋지 않다. 또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공업(共

業)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우리 삶의 흔적과 자국이 선업(善業)이어서 작품이 되

느냐 아니냐, 혹은 이걸 모두 지우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사설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며, 
선업(善業)을 만들어 가자

십자말풀이

1040호의 편집 후기...

김나현 : 24시간 동안 계속된 마감과 첫 온라인마감~ 역대급 마감이었습니다.

김미정 :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챙깁시다! 건강이 최고!

김연수: 외대학보 최고!

이상우: 유례없는 개강 특집호. 유례없을 우리멤버 빠샤 !

이서미: 방학 중 학교의 여러 행사 취재를 다녀오며 번거롭기도 했으나 

          학교 행사에 취재 겸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이준성: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느낌입니다. 얼른 2020년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지: 학보 첫 마감이라 아직 많이 서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다들 파이팅!

조미경: 코로나가 가져다 준 혼란, 갈등은 미뤄두고 모두가 연대해야 할 때!

조하영: 스펙터클했던 만큼 소중한 외대학보입니다! 모두들 한 학기 끝까지 잘 해봅시다!!

조현수: 설렘이 가득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학보 만들어갑시다!

최민선: 외대학보 같이 활동해서 행복합니다.ㅎㅎ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지나: 이 시작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한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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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학 시절 임형준 소장님은 어떤 학생

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창시절엔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님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교수님

께 과감히 백지를 제출하고 F도 여럿 받았던 학생이었

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란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로에 대한 고

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방황을 했지만, 답

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좁은 우리나라를 벗

어나 넓은 세상을 보잔 마음으로 3년 반 동안 80여 개국

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데 8년 넘게 걸렸지만, 

세계의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제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Q2 루마니아어과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이
며 우리학교를 졸업한 것이 어떤 도움이 됐
나요?

언어를 좋아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중 동

유럽 언어가 유망하단 선배의 달콤한 유혹에 루마니아

어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어 학습이 라

틴어가 뿌리인 △스페인어△불어△포르투갈어△이탈

리아어를 배우는 데 유용하단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

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루마니아어뿐만 아니라 라

틴계열 5개 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국제적인 분위기는 제 인생에 많은 영

향을 미쳤어요. 덕분에 저는 원하던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었고 항상 도전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Q3 지금 일하고 계신 UN 세계식량계획(이
하 WFP)이란 곳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한마디로 배고픈 사람을 돕는 곳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8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

게 버틸지 고민하고 밤엔 굶주림에 배를 움켜잡습니다. 

그 수는 세계 인구의 약 1/9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기

아인구는 2014년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WFP는 기

아와 빈곤의 최전방에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

립을 돕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WFP는 1964년부터 1984년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나

라에서 가장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 제로 헝거

(Zero-Hunger)*를 성취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Q4 WFP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서아프리

카의 기니 비사우란 곳에서 일했는데 △쿠데타△내전

△대기근△난민 위기 등 수많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

로 일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

는 △말 한마디△글 한 줄△하나의 행동이 모여 수많은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단 점이 매우 보람

차고 뿌듯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무소에선 국내 정

부나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 세

계 30개국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00만 

명을 넘게 도왔어요. 내 앞에 배고픔으로 쓰러진 한 아

이를 먹이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를 직업으로 삼으며 

600만 명 이상을 도울 수 있단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WFP는 우리

나라의 배고픈 사람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계 곳

곳에 태극기가 붙은 식량 포대가 전달됩니다. 이 모습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Q5 기아가 발생하는 곳이 분쟁지역, 전쟁 
국가 등이란 점을 미뤄봤을 때 활동도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힘드셨
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니 비사우에서 정부 사람을 만나려고 했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월급이 

11개월이나 밀렸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에 기름이 떨

어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엔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부지기수

로 일어납니다. 때때로 식량을 나르는 트럭이 로켓포 공

격을 받고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온두라스

에 있을 땐 제가 탄 차가 60미터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또한 현장 일의 특성상 한 달

에 절반 이상은 집을 비워 아내가 무척이나 힘들어했어

요. 그러나 이런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단 데에 큰 보람을 느낍

니다.

Q6 WTF에서 ‘제로 헝거’란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
과가 있었나요?
 
지난해부터 ‘제로 웨이스트, 제로 헝거’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의 1/3은 버려집니

다. 어느 국가는 굶고 있는데 선진국은 식탁 위에서, 개

도국은 △생산△저장△수송 과정에서 막대한 식량을 

낭비합니다. 이러한 처리 비용이 연 750조가 넘으며 이 

돈이면 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아 문제는 당장 해결이 가능하단 겁니다. 이런 현실에 

착안해 만든 캠페인이 ‘제로 웨이스트, 제로 헝거’입니

다. 이는 ‘개인은 먹을 만큼만 먹어 웰빙에서 다이어트

까지 성공하고 식당은 음식쓰레기를 대폭 줄여 그 처리 

비용 일부를 WFP에 기부’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집

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의 식품기업인 씨제이(CJ)

와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제 음식물쓰리기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또한 준비했던 제로 헝거 메뉴가 모두 팔리

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해는 더 많은 곳

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세계적인 모델이 돼 

실제 세계 기아 퇴치를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희

망합니다.

Q7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20대에 세계 일주하며 가슴 아팠던 부분은 ‘인간의 고

난(human suffering)’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

지고 있는 △처절한 기아△빈곤△전쟁의 참화 등의 고

통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기아 없는 세상

을 포함해 인간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일에 계속 기여

하고 싶습니다.

Q8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길 꿈꾸는 우리학
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노트에 꿈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

시엔 터무니없는 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5개 국어 구사△세계 일주△20대에 책 출간△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유학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

은 현실이 됐습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담대하게 꾸고△간절히 원하고△이에 끊임없이 

도전할 때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꿈은 나만을 위한 것을 넘어 세상을 위한 큰마음일 때 

더욱 가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후배분들이 ‘Something 

bigger than myself(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고

민하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먹을 만큼만 먹어 웰빙에서 다이어트까지 성공하

고, 식당은 온실가스의 8%를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를 대폭 

줄여 일부를 WFP에 기부하는 캠페인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기아와 배고픔에 맞서 싸우는

임형준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을 만나다.

전(前) 유엔 세계식량계획 로마본부 아시아 총괄공여관이자 ‘우리 함께 웃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
한 행복 나누기’의 저자 임형준(동유럽·루마니아어 90) 동문은 ‘배고픔’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다.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으로서 기아와 빈곤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자.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10일

● 방법 : 인터넷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25.(토), 합격자 발표 : 5. 15.(금)

    - 2차 면접평가 : 5. 25(월) ~ 6. 12.(금), 합격자 발표 : 6. 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9. 4.(금)

문 의 처 지원대학 학군단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학군사관
(ROTC)


